
시편 제13편
신성근 신부

제13편은 원수들의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도 다윗은 주님의 자애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개인탄원시편’이다.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에 번민하며 괴로워한다. 반대로 원수들은 다윗을 고통을 바라
보며 우쭐거린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기도로 극복하고 마침내 주님을 찬양한다.

1. (12)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2. 주님, 언제까지 마냥 저를 잊고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시렵니까?
3. 언제까지 고통을 제 영혼에,
   번민을 제 마음에 날마다 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제 위에서 우쭐거려야 합니까?

   1)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은 주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얼굴을 감추신 것처럼   
      느끼고 있다. 이는 고통에 사무쳐 부르짖는 하소연이다.
   2) 반복되는 “언제까지”는 다윗의 고통을 보면서 우쭐거리는 원수들의 모욕 속에  
      흔들리는 다윗의 처지를 대변한다.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번민과 탄식이다. 그러나 고통받는 쪽에서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앞이 캄캄할 뿐이다. 주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다르다.
 * 애가 5, 20 : 정녕 저희를 물리쳐 버리셨습니까? 저희 때문에 너무도 화가 나셨습  
                니까?
   시편 89,47 : 주님, 언제까지나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나 당신의 진노를  
                불태우시렵니까?

4. 살펴보소서, 저에게 대답하소서, 주 저의 하느님.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제 눈을 비추소서.

   1) 위 2-3절의 탄식이 기도로 이어진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청원한다.
   2) 잠들지 않도록 곧,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깨어 있게 해달라고 기  
     도한다,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

5. 제 원수가 “나 그자를 이겼다.” 하지 못하게,
   제가 흔들려 저의 적들이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1) 다윗이 고통 속에 쓰러지면 원수들은 이겼다고 기뻐할 것이다. 주님의         



       존재를 무시할 것이다. 그렇기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도록, 원수들에게 지지   
       않도록 도움을 청하고 있다.
   2) 만일 다윗이 고통 속에 지쳐 쓰러지는 것은 곧, 원수가 승리하는 것이다. 불의  
      가 정의를 이긴 것과 같은 것이다. 다윗은 이를 용납할 수 없기에 힘을 주십사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6. 저는 당신 자애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의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제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주님께 노래하오리다.

   1) 다윗은 기도 중에 주님의 자애 곧, 사랑과 구원을 깨닫고 기뻐한다. 주님의 변  
      함없는 사랑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2) 다윗은 탄원이 변하여 기도와 주님께 대한 찬양 노래가 되었다. 다윗은 고통을  
      통하여 삶의 중심이 주님으로 바뀌었다.
   3) 또 다른 ‘주바라기’ 욥의 처지를 기억하자. 욥은 오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자  
      애를 바라보았다. 급기야 주님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게  
      해주셨다. 주님은 욥의 운명을 되돌려 주시고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주셨  
      다(욥 42,10 참조). 

   고통과 어려움 중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고 숨으신 것처
럼 느껴진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사랑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주님은 언제나 그 우리와 함께하시며 사랑하신다. 
주님이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에 굴복하여 떠나는 것이다. 끝.


